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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정유시장 “공룡” 부상했으나…
인천정유 인수로 시장점유율 40%로 상승 … 자금부담과 효율성 주목

SK가 12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천정유 인수를 허가받음에 따라 2위인 GS칼텍스와의 격차를 현격하

게 벌리며 국내 정유시장의 공룡으로 부상하게 됐다.

SK는 인천정유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9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제출했지만 공

정위가 점유율 상승으로 인한 과점심화 우려 등을 이유로 쉽사리 허가를 내주지 않아 노심초사해왔다.

SK는 인천정유 인수에 따라 1일 정제능력이 84만배럴에서 111만5000배럴로 늘어나 GS칼텍스의 2배에 가까

운 정제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시장점유율이 현재 34% 선에서 40%로 높아져 GS칼텍스와의 점유율 차이가 10%p 가량으로 벌어지

게 되면서 확고부동한 1위 자리를 다지게 됐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계열사인 SK텔레콤이 장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과 에너지 분야 등 국가기간산업의 

절대강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SK는 석유제품 수요증가 및 해외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정유 인수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 중국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리상 중국과 인접한 인천에 생산기지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천정유 인수로 원유 구매과정에서 Bargaining Power가 증대돼 원유 도입단가 인하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공장을 인천정유 공장과 연계해 최적의 설비구조를 형성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으로의 물류 수

송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정유가 법정관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 직원의 절반이 감원됐고 설비 가동수준도 총 정제능력

인 하루 27만5000배럴의 절반밖에 안돼 최적의 인원을 배치해 가동능력을 최대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정유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인천정유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인천정유를 인수하게 되는

데, SK의 인천정유 인수대금은 당초 3조2000억원에서 1600억원 하향조정된 3조400억원으로 확정됐다.

SK는 2005년 9월 체결된 인천정유 인수 MOU(양해각서)에서 1조6000억원의 인천정유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1조6000억원의 회사채를 인수키로 결정했으나, 최근 인수가격 조정협상에서 회사채 인수규모를 1조4400억원으

로 1600억원 하향조정했다.

SK는 12월 인천정유와 본계약을 마친 뒤 법정관리중인 인천정유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2006년 2월까

지 인수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2004년 9월 중국 국영석유회사 Sinochem과 인천정유의 계약을 낮은 매각금액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시킨 최

대 채권단인 Citigroup이 다시 반기를 들고 나서면 인천정유 매각이 다시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천정유 인수는 담보채권자의 3/4, 무담보채권자 2/3, 주주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적으로 인수할 

수 있으나, 3조원이 넘는 유상증자 및 회사채 매입 등으로 씨티그룹 등 채권단에 대해 인천정유가 지고 있는 

9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변제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씨티그룹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SK는 공정거래법상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

거래위원회의 인천정유 인수 허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인천정유를 인수하게 되면 SK는 시장점유율이 40%로 확대되고 GS칼텍스와 S-Oil 등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도 85.9%로 높아져 독과점 가속화 논쟁이 불거지면 인천정유 인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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